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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한 문장의 길이가 호홉의 길이보다 길어， 문장간의 긴밀성이 약 

화되는 만연체 문장이 주를 이룬다. 또한 문장 내의 구성요소들{어절) 간 

의 띄어쓰기와 문장과 문장 간의 띄어쓰기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다만 

문단마다 줄바꿔쓰기가 실행되어 하나의 ‘문단’ 개념을 인식하고 그 나름 

대로의 형식올 표현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If國民小學讀本』의 제 1 

과 대조선국의 첫 두 문장올 예로 들면 다음과 같다. 

우리大朝蘇은亞細亞州中의一王國이라其形은西北으로셔東南에出혼半 

島國이니氣候가西北은 寒氣甚융나東南은溫和흉며士地는D~ì':1(풍고物塵이 

廳足창니라. 

여기서 알 수 있듯이， 한 문장의 호홉이 길고 어려운 한자가 많이 사용 

되었으며 한글은 단지 토시에 불과한 정도였다. 따라서 언문일치와는 거 

리가 먼 표현이다. 이것이 소학교용 국어라면 소학교 학생에게 ‘한자’나 

‘한문’은 ‘한글’보다 더 중요한 의사소통의 도구인 셈이다. 즉 서술 어조가 

객관적이지 못하고 고문어투의 연설조여서， 제재의 처리 수준이 낮고 문 

장 표현이 전체적으로 세련되지 못했다. 

셋째， 각 단원의 크기는 제재의 길이가 평균 34행 정도로 조절되어 있 

어 각 단원마다 분량올 맞추려고 노력한 듯이 보인다. 

볼 수 있던 문쩨이다. 한글을 위주로 하면서 한글로 적힌 한자어에 대해 팔호률 하 

고 해당 한자를 넣는 방식도 국한문혼용체라고 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원칙적으 

로 한글전용체라고 파악하여야 한다. 괄호 안의 것온 협주(奭註: 끼워 넣는 주)에 

해당할 뽕이지 본문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훈민정융 창재 직후에 간행된 『월 
인천강지곡』이 그러하거니와， 현대에서도 많이 보이는 이러한 문체는 그 기본정신 
이 한글전용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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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교과서 내적 형식 : 단원 구성 단계， 학습 수준(제재 선정 기준) 및 

학습과제 안내 

교과서의 내적 형식에서 단원내 구성 단계를 살펴보면， 첫째， 전술한 

바와 같이 단순본문제시형으로 현재의 ‘학습활동’이나 『초퉁소학'Jl(1003)에 

서 처음으로 둥장하는 ‘복습’과 같은 학습 요소 사항이나 학력 형성 요인 

이 되는 학습 과제가 전혀 배려되지 못하고 있다. 또한 난이도 수준에 따 

른 학습 내용의 배열이 이뤄져 있지 않교 단지 1과에서 41과까지 제재를 

단순하게 배열하고 있올 뽕이다. 

둘째， 이에 반해， 단원들 간의 연계성울 고려한 혼적이 약간 보이는데， 

예를 들면， ‘윤돈(런던: 필자주)’， ‘지나국’， ‘P댐드’， ‘기식’， ‘성길사한’ 둥의 

단원은 각각 ‘一’과 ‘二’로， ‘아미리가발견， 아미리가 독립’은 각각 ‘一二

二三’으로 단원이 분리되어 있다. 이는 단순히 하나의 제재가 분량변에서 

다른 단원들에 비해 길기 때문에 적당히 나눈 것일 수도 있겠지만， 그 내 

용을 보면，짜휠드’와 ‘꼴롬보(’아미리가발견‘의 주인공: 필자주)’， ‘성길 

사한(정기스칸: 필자주)’과 같은 외국 위인의 일생을 다룬 것올 제외하면， 

- 동일한 주제나 화제지만， 상이한 내용들로 이뤄져 있기 때문에 두 개 

이상의 단원으로 구분한 것으로 보는 쪽이 보다 자연스럽다. 따라서 제목 

이 같고 단지 一二(프四)로 구분된 단원들 간에는 내용적으로 상호 관련 

성이 높이 때문에 단원간의 연계성을 찾아볼 수 었다. 

넷째， 전기문의 경우는 하나의 단원에서 갑자기 내용이 중간에서 끝나 

고1 이어지는 단원에서 후속되는 것올 볼 때， 디른 단원과 길이(평균 34행) 

를 맞추려고 지나치게 고려한 듯한 인상올 풍긴다. 이러한 점은 아직도 단 

원 구성이나 학습 제재의 배열 면에서 세련되지 못했음올 유추할 수 있다. 

다섯째， 제재의 내용이나 수준은 학습자들의 수준을 배려하지 못한 기 

성인의 입장에서 작성되었다. 본문의 글자는 000/0 가량이 어려운 한자로 

되어 있다. 따라서 지금의 초둥학생의 수준을 생각하면 이 책이 과연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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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용인지를 의심하지 않올 수 없다. 그러나 당시의 시대 상황올 고려하 

면 소학교의 학생 연령은 지금의 초둥학생보다 상당히 높았올 것이고1 아 

직도 서당 교육의 역할이 컸던 것을 상기하면， 환자나 한문에 대한 어느 

정도의 지식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많았기 때문에 소학교용으로도 가 

능했을 것이다. 

여섯째， 문제는 이로 인해 한글과 국문은 진정한 의미의 의사소통의 기 

본 도구가 되지 못하고 다만 한자의 보조 수단에 불과하게 됐다는 점이 

다. 근대 계몽기 초기에 설립된 학교 예를 들면 원산학샤 배제학당， 육영 

공원 둥은 설립 초기부터 ‘국어과’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점차로 국어의 

하위 과목들(독서， 작문， 습자)이 개설되었다는 점과 당시의 교육 내용을 

보면， 한문 위주의 수업이 이뤄졌다는 점에서， 극어 뿐만 아니라， 다른 새 

로운 신식 교과서를 읽기 위해서도 한글 교육보다는 한자 • 한문 교육이 

더 필요했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다.14) 

따라서 당시 국어과교육에서는 학습 요소나 학습 내용이 체계적으로 

제시되지 못했고1 학습 활동 또한 단지 새로운 글을 ‘읽는 것’ 그 자체에 

있융올 알 수 있다. 학생들은 글올 읽음으로써 새로운 세계에 대한 정보 

를 얻어 간접 경험을 형성하게 되는 것이 학습의 전부였다. 또한 국어의 

구조를 익히고 국어로 된 표현과 이해 연습에 치중하기보다는 어려운 한 

자나 한자 숙어의 학습에 치중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 같다. 

일곱째， 각 단원에 실린 제재의 내용면은 중세 교육에 비해 획기적인， 

긍적적이고 진보적인 구성임을 느낄 수 있다. 제재들은 궁극적으로 국가 

와 민족， 역사와 개화 둥을 통하여 자주독립정신과 민주주의 의식과 긍지 

를 고취하고자 한 내용들이 주롤 이룬다. 직접적으로 표현한 것도 있지만， 

14) 1005년 제 2차 관제기 국어과교육 이후에 발간된 교과서에서는 한자 표기의 비중이 
점차 줄어들어 한글로 된 국문 표기가 주률 이훈다. 그러나 이도 잠시 1910년 한일 

합방 이후로는 국어는 한문과 통합되어(‘國語及漢文’) 하나의 교과로 다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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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이러한 목표률 달성하고자 의도한 제재들로 

구성되어 었다. 

첫 단원의 내용이 ‘大朝群國’으로 시작하여 ‘廣知識’과 ‘漢陽’， ‘我家’，

‘世宗大王記事’의 순으로 이어지는 것만 봐도 민족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자주독립이라는 이상적 목표에 나。까기 위해 단원을 구성하였음올 짐작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Ii"소학독본』의 내용파 비교해 볼 때， 외국 문명 

파 외국 인물의 소개나 과학과 근대적 상식에 속하는 션진 학문 이론들올 

간단히 소개하는 단원이 많이 배정됨으로써 내용이 다채롭고 흥미있게 

구성되어 있다. 예를 들면， ‘倫願(런던: 필자주)， 支那國， 싸훨드1 亞美利加

發見(꼴롬보의 용강과감: 필자주)， 亞美利加獨立， 合聚園鐵業， 成吉思퓨 

(정기스칸: 필자주)’은 외국의 문명과 역사 및 위인의 일생올 소개하는 단 

원이고1 ‘植物變化 時計，l5) 風， 元素， 食物天性’은 어떠한 이데올로기나 

이념의 직접적인 개입없이 순수하게 과학울 셜명하고 있는 단원이다. 이 

러한 내용은 현재 읽더라도 흥미있고 신선한 인상올 주며， 서술 방식도 

다른 단원에 비해 압축적으로 제시되어 있음올 느낄 수 있다. 이플 단원 

은 표면적으로는 객관적인 셜명문으로 구성된 단원이라 할지라도 근대적 

자주독립의 성취라논 교육의 상위 목표에 부합하기 위한 재재들로 구성 

되었던 것이다. 

(2)1i"小學讀本』

가 발행시기 및 의의 

『소학독붉은 소학교령이 나온 지 넉 달만인， 개국 없년 件~(1쨌년 

음력 11월)에 발간된 것으로， 학부에서 두 번째로Ii"국민소학독본J보다 약 

15) ‘輔H혹은 時)’는 학부에서 발간된 전 국어 교파셔얘 펼수로 둥장하는 채쩌이다. 당 
시에 양력과 시간 개념을 교육하눈 것이 중요한 교육 내용이었옴을 짐작할 수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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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늦게 나온 책이다. 이 교과서도 단권으로 이뤄져있다. 이 교과서는 

『국민소학독본』과 발간 시기가 한달 차이밖에 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 체제와 내용은 상당히 다르다. 발행처가 갈고 발간 시기에서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점에서 먼저 나온 책의 수정 중보판의 성격을 띨 것 같은 

데， 전혀 영향을 받지 않았고 오히려 한자 한문 학습이 더 강화되고 유 

교적 도덕 • 윤리 • 이념 구현에 집중했다는 점에서 다른 의도에 의해 발 

행된듯하다. 

나.교재구성및주제 

첫째， 이 교과서는 5개 단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 0과’가 표시가 

없고 제목 뒤에 ‘一二三四五’의 다섯 단원올 구분하는 숫자가 불어 었다. 

앞서 출간된 『국민소학독본』이 41개 단원으로 구성되었고fi'신정심상소 

학"，n 3권이 각각 31, 32, 34개 단원으로fi'보통학교학도용 국어독본，n 8권이 

모두 22-23개 단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파 비교해보면， 단원 수에 있어서 

는 적지만， 전체 쪽수에 있어서는 %쪽으로1 당시 국어 교과서 한 책의 평 

균 쪽수가 æ쪽 정도라는 점올 감안하면 분량에서는 차이가 나지 않는다. 

바꿔 말하면， 이것은 각 단원을 구성하고 있는 제재의 길이가 다른 책들에 

비해서 훨씬 길다는 것올 뜻한다. 첨부한 엑셀 자료를 참고하면， 다른 교 

과서에 비해 단원수가 적지만 하나의 단원이 상당히 길어 행수만 비교하 

더라도 명균 35행의 다른 교과서 길이보다 평균 4-5배 정도 긴 분량이다. 

둘째， 주제면에서 첫번째 발간 교과서인 『국민소학독본』보다 어휘와 

내용이 상대적으로 난해한 한자가 많이 실렸고1 외국 문물의 소개나 근대 

문명의 계도 없이 고전 위주로 편집되었기 때문에， 경전 해석 위주의 내 

용 일색이다. 제목들올 보면， ‘立志， 動誠， 務實， 修德， 應世’로 구성되었 

다. 이 중에서 務實과 應世란 -안창호의 무실역행과는 달리 유교적 

개념에 근거한 것으로 근대적 의식과는 관계가 없다. 즉 무실은 ‘공자， 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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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우계선생， 백불암최선생， 맹자， 학봉선생， 오리이선생의 행덕올 인용하 

여， 사랍됨이 虛함에 주력하지 말고 實한 것에 힘쓰라는 내용이고， 웅세 

는’ 남효용， 율곡， 정몽주유몽인， 이항복， 백문푹 송인수 선생의 행덕올 인 

용하여， 처세하는 도에 대해 기술하고 있다. 따라서 주제면에 있어서 『국 

민소학독본』과는 다르며， 오히려 개화나 근대화에 역행한 인상올 준다. 

근대 계몽기에는 교재 개발의 경험， 교육과정에 대한 인식， 교수 • 학습 

의 원리와 방법에 대한 인식 둥이 부족하고 교재 공급마저 여의치 못한 

상황이었다. 따라서 교재의 내용만 보더라도 『국민소학독본』에서 당시로 

서는 다소 획기적인 내용으로1 외국의 인물이나 문물을 소개하고 있다71-， 

한달 후에 나온 『소학독본』은 다시 유교적 인물들과 경전 언해식의 내용 

으로 그 성격이 급변하게 되었다. 

다. 교과서 외적 형식 : 문체(표기， 문체， 어조 문장 길이) 및 삽화， 글자체 

첫째Ii'소화독본』의 내용은 서당 교재로 사용되던 한문 경전의 내용을 

간추리고1 이를 언해한 교재의 성격올 띤다. 물론 그마저도 대개 한자로 

표현되어 있고， 토씨와 어미 같은 허사만 한글로 언해된 정도이다Ii'소학 

독본』 첫 문장올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立志第一

古者에男子 l 生에훗孤와逢失로서天地와四方올射홈은男子의立志、가上 
下와四方의有홈으로님서흥이니라 

이처럼 표기는 『국민소학독본』과 비슷하게 한주국종체로 되어 있으며， 

종결어미의 문체도 ‘~이니라-/이로다’와 같은 문어문체로 되어 있다. 또한 

난해한 한자어가 더 많이 둥장하꾀 한문 위주의 고문투가 더 심화되어 

훨씬 어렵다는 인상을 준다. 그 이유는 단원의 길이나 제재 내용과도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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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이 깊다. 즉 학습자가 하나의 단훤올 학습하기에는 다소 시간이 걸리는 

긴 분량에다，16) 조사나 어미를 제외하고는 어려운 한자로 표기된 어휘가 

계속되며， 하나의 문장 길이도 길기 때품이다. 게다가 삽화조차도 없다. 

그야말로 한문으로 된 중세 경전 위주의 학습올 그대로 답습한 듯하다. 

둘째， 단원 내 문장의 길이도 길어졌기 때문에 만연체 정도7t Ii'국민소 

학독본』에 비해 더 심하다. 立志第一 중에서 한 문장을 소개하면 다옴과 

같다. 

굶文貞公世宗朝左相名思誠。1/\歲에入學흉야禹頁올學흥다가 걷￥IRA.IJ1Il. 

而낀t予不子句에至흥야問日禹는何如혼Alli.잇고答日古에聖君이시니라公 

이日聖君갓흉시면天下事 l 郞몸의일이어를予不子三字에德色이有혼것갓 

흥니禹룰寫흉야取치안니풍노라흥여쓰니公이비록禹의本意와書睡大義흘詳 

解치못흉여쓰나A歲兒의志趣가또혼奇偉치안니융냐 

이렇듯 하나의 문장 길이가 길어지고， 하나의 단원 제재 길이가 길어짐 

에 따라， 이로 인해 학습의 어려움을 야기하는데， 학습자는 학습할 제재 

의 내용을 한눈에 간명하게 인식할 수 없게 된다. 

셋째， 위의 예문에서 알 수 있듯이， 남성 중심적 서술이 주를 이룬다. 

유교적 경전을 번역한 투의 제재이기 때문에 동장 인물의 행위 주체도 남 

성 위주로 설정되어 있지만 수용의 주체인 학습자도 남성으로 가정되어 

있다. 따라서 남아{男兒)용으로 적절한 교재이다. 

라. 교파서 내적 형식 : 학습 수준(제재 선정 기준) 및 학습 파제 안내 

첫째， 학습자의 발달 수준올 고려한다든지， 내용간의 벌 연계성 없이， 

16) 개화기는 근대교육으로의 전환기이기 때문에 근대 교육용 함에도 불구하고， 청전 
학습법인 독경이나， 암송은 여전히 중요한 학습 방법이 되었을 것을 정작하면， 평 

균 100행이 넘는 문장올 초동학생이 암송해협}는 경우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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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렬적으로 배열되어 있다. 제재 선정은 전술한 바와 같이 유교적인 내용 

이고1 서술 방식에서Ii'국민소학독본』이 논셀문과 설명문， 대화와 전기문 

둥의 다양한 텍스트 양식올 보였다면 『소학독본』은 유교켜인 내용의 교 

훈올 말미에 강조하는 식의 논설문 일색이다. 

둘째， 학습 제재의 내용과 수준올 보면i'국민소학독본』과 표기면에서 

한주국종체로 씌어진 것은 동일하나， 그 내용에 있어서는 상당히 대조적 

이다Ii'국민소학독본』은 단원 내용이 구습이나 구개념올 버리고 혁신적 

인 교재 내용으로 바꾸어감으로써 중세 교육의 툴에서 벗어나려고 했던 

것에 비해 『소학독본』은 구시대적 개념을 그대로 답습하여 오히려 고전 

교육에 대한 도전이나 급진적으로 밀려오는 개화 물결로부터 중세적 가 

치관을 방어함으로써 주체성올 확보하려는 노력으로 보인다. 따라서 근 

대적 학습 내용이나 요소를 짐작할 수 없고1 단지 도덕 중심의 유교적 가 

치관 교육이 주요한 학습 내용이었음을 알 수 있다. 

@Ii'新訂尋常小學Jl17)

가 발행시기 및 의의 

『신정심상소학』은 1없7년 2월에， 소학교령에 따라 학부에서 세 번째로 

발간된 국어 교과서이다. 1f옮년 12월 『소학독본』에 이어 약 1년 3개월만 

에 발간된 책으로1 그 내용과 형식적인 면에서 다소 차이가 있다. 즉 앞서 

소개한 두 권의 교과서는 단권인데 반해 이 교과서는 3권으로 구성되어 

17) r新訂훌常小學」옹 소학교 훌常科에서 사용되는 국어교과서이다. 그러나 이런 돗 

외에도 다론 의도가 보이는데， ‘훌常’용 ‘찾훌!생각할 싱， 떳떳할 상’ 즉， ‘떳떳하게 

생각된다’는 뜻이다. 박붕배 교수의 뭇풀이에 따르면， 당시 ‘小學’은 일본의 학재률 
본 따 용 것으로、 ‘일본 소학교 교재얘 비혜 조금도 다르지 않게(떳떳하게) 생각되 

는 교채’라는 의미로 불여진 이륨이다. 실채 내용에 었어서도 일본 교재률 모방했 

거나 일본 교채를 번역한 듯한 느낌이 드는 부분이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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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이 교과서는 언문일치체의 문장올 완성하였고， 또한 일상 생활의 

소재롤 제재로 선정한 점이나 관련 삽회률 첨부하였다는 점에서 형식적 

구성이 근대적인 모양새를 띠고 었다. 여러 가지 면에서 국어 교과서의 

체재가 세련되고 질적얀 면에서도 향상됨을 확인할 수 있다. 아직까지도 

완전한 언문일치체와는 거리가 있지만， 최초로 심상과 3년이라는 학년 체 

제를 고려해서 만든 교과서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나. 교재의 구성 및 주제 

첫째， 교재의 구성 체제는 〈자모표(가가)-서문(서)-목차(목록)-본문 내 

용종결 표시(종)-정개4전)-학부편집국개간서적정가표 일랍〉의 순으로 

찌여져 있다. 이러한 형식만 보더라도 오늘날 서적의 일반적인 체제와 유 

사하다. 

둘째， 단원 구성 방식은 여전히 ‘단순본문제시형’으로 동일하나， 다양한 

택스트 유형과 내용을 싣고 있다는 점에서 다르다Ii'신정심상소학J 1권의 

목차를 일랍하여 보면， 전체적인 배분올 볼 때， 교훈적인 내용올 훈계하 

는 식으로 재시하는 것과 새로운 문물올 정보 전달 방식으로 셜명하는 글 

이 비슷한 비율로 구성되어 었다. 기본적으로는 모든 텍스트 제재들이 교 

훈적인 성격올 띠나 이러한 교훈성을 직접 드러내는 것은 ‘動厭， 苦는樂 

의種이라 Q들되는者의道理라，홉總은그폼올亡홈이라，金志學，정직한 

q 해’ 정도이고， ‘學校， 樓， 東西南北 四大門빗四小門， 時， 馬와牛， 食物’

둥과 같은 다른 단원들은 새로운 문물이나 내용들올 껄명하는 식이다. 이 

러한 단원의 첫 구절은 대개 ‘학교는사륨을敎育하야成就흥는데니~’와 

같이， ‘ 00란 ~하는 것이니’식의 개념 정의 방식올 이용한 서술 표현으 

로 시작한다. 어쨌든 계도적 성격의 논설문 위주의 글에서 탈피하여 껄명 

문， 문학적인 글들로 문종이 다양해졌음올 알 수 있다. 

이와 함께， 각 단원의 제재는 일상 생활에 필요한 상식， 가정과 사희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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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덕옥올 중심으로 선정되었다. 

셋째， 다양한 택스트 유형이 풍장한다는 점은 톡기하다. 먼저， 제재의 

성격이나 장르적인 변에서 우화를 비롯한 수필 감상류의 문학적인 텍스 

트 유형이 많이 동장하기 시작했다. ‘부엉이가비둘기의게우슴올보앗더라 

(부엉이가 비둘기로부터 비웃음을 당했다)， 꺾의이 ~l기， 홈心잇는개라， 爛

과飛敵의이 ~l기(파리와 나방의 이야기)， 조고마혼후이라， 가마귀와여호의 

이익기라， 홉휩젊田 →一二’ 둥은 익히 잘 알려진 서양의 이솜 우화를 소재로 

한 것이다. 경전 중심의 제재에서 탈피하여 문학적인 소재와 글쓰기 방식 

들이 많이 소개되고 있다. 

비록 우화를 소개하면서도 전술한 바와 같이， 필자가 직접 개입함으로 

써 계도적인 어조나 서술이 드러나기도 하지만. 문학적인 글올 소개한다 

는 점에서 독특하고 재미있는 글들이다. 예를 들어， 비둘기가 부엉이롤 

비웃는 내용의 우화<I권 15파)는 텍스트 종결부에 ‘여러분중에도자가의악 

한일은고치지안코다른대로만가라고하나니잇스면이난역시비둘기의게우 

슴을보오리다’로 필자의 직접 개업이 드러난다. 또한 9과 ‘曉’ 단원은 새벽 

의 정취와 정경올 담은 본격적인 수필 감상문으로， 논설문이나 셜명문 일 

색이떤 기존의 교재들과 비교할 때 진일보한 면이 발견된다. 이 단원을 

시작으로 문학적인 글이 자주 동장하는데， 제목이 비유적이교 글의 수준 

도 高雅한 느낌이 들면서 수준이 높은 것이 많다. 뿐만 아니라'， 2권의 17 
과 ‘訓練이라’ 단원에서는 창가가사의 형태와 유사한 시가 형태가 둥장하 

는데， 이후 몇 단원에서 운문이 삽입되기도 한다. 또한 2권 21과 ‘回水라’ 

단원에서는 연셜조의 대화체가 둥장한다. 이러한 대화체 형식은 자주 동 

장한다. 

넷째11'신정심상소학」의 경우에도 전기문이 중요한 텍스트 유형으로 

둥장한다. 그러나 앞의 두 책과는 달리， 위인 일색의 인물 선정에서 탈피 

하여， 잘 알려지지 않은 평범한 인물의 어린 시철이나 일대기를 전기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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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많다. 중세적 가치관올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국민소학독본』과 특 

히 『소학독본』의 내용과 비교해 볼 때 이는 획기적인 변화가 아니라고 

할 수 없다. ‘華成願의話(3권: 워싱톤의 전개’， ‘했R朝게옵서編랄鐵음하신 

이이기(3권)’을 제외하고， ‘휩뭘白이붓을맛치지아니한이의기(3권)’， ‘宿蠻의 

話라<3권)’와 ‘金志學(1권)’， ‘正直혼兒孩(1권)’， ‘張維의이<;11기래2권)’， ‘小野

道風의이익기래2권)’， ‘司馬溫公어린때이이기래2권)’， ‘橋保B一事鐘(3권)’ 

둥은 모두 그렇게 잘 알려지지 않은 인물의 이야기를 전기화하고 있다. 

다섯째， 위인 전기의 동장 인물이나 일회{速話)를 담고 있는 수펼류의 

글에서， 위에 제시된 예들 중， ‘英祖朝게옵서編랄還給하신이익기(3권)’， 

‘李時白이콧을맛치지아니한이익기(3권)’， ‘觸保B一事題(3권)’， ‘宿續의話 

리-(3권)’를 제외하면， 주인공은 모두 나이 어린 소년 소녀들이다. 이는 제 

재에 둥장하는 주인공올 학슐자의 연령과 비슷한 연배의 인물로 껄정함 

으로써 학습자가 보다 친근감을 가지고 텍스트를 접할 수 있고， 아울러 

학습 동기를 유발하거나 흥미를 느낄 수 있다. 이를 통해 앞선 교과서에 

서는 학습자의 수준이나 학습 내용에 대한 난이도를 전혀 고려하지 못했 

으나 『신정심상소학』에서는 학습자의 인지 발달 수준올 고려하여 학습 

내용올 선정하였다고 할 수 있다. 

주인공의 업적 또한 대단한 것。l 아니다. ‘金志學(1권)’은 평범한 소년으 

로1 연을 만들어 팔아 지필묵만 사고 나머지는 저축한다는 내용이고， ‘正直

혼兒孩(1권)’에서 朴正福이란 아이는 배고폼올 찾고 남의 배나무 열매를 

따먹지 않았다는 내용이교 ‘擬훌의이익기래2권)’에서 장유 역시 평범한 

소년으로 면학심이 남달라 일찍이 공부를 다하였다는 내용이고 ‘4영행道風 

의이<;11기래2권)’에서 소야도풍은 일본의 이름난 筆家로 개구리의 인내률 

보고 크게 깨달았다는 내용이교 ‘司，휩圖公어린때이익기래2권)’에서 지혜 

가 뛰어난 사마온공은 독을 깨뜨려 독에 빠진 아이를 구했다는 내용이다. 

이러한 내용은 모두 일화적 소재를 내용으로 선정했고1 따라서 나이 어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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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자가 수긍하고 바른 생활올 훈숍하는 데 필요한 내용들이다. 

여섯째， 위에셔도 잠시 언급했지만〈주 39) 참조)， Ii'신정심싱소학」은 그 

제목에서 추론할 수 있듯이 일본인의 소학교 교재에 비해 떨어지지 않올 

정도의 수준올 지니고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즉 이 말은 일본인 교재 

에 버금갈 정도로 잘 만들어졌다는 의미일 수도 있지만 일본인의 입장에 

서 보면， 일본어 교재와 다름없다， 즉 일본어 교재를 그대로 번역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교과서의 내용올 보면Ii'국민소학독본』에서 둥장했던 

세종대왕， 을지문덕과 칼은 인물들이나 『소학독본」에서 둥장했던 중국과 

우랴나라의 유교적 성인들이 온데간데없고 대신에， ‘小野道屬， 橋保E一’

둥의 일본인 위인들이 동장하게 된다. 

다. 교과서 외적 형식 : 문체(표기， 문체， 어조， 문장 길이) 및 삽화， 글자 

체，제목 

교과서의 외적 형식에도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변화를 가져왔다. 

첫째， 학부 편찬 교과서 중 최초의 삽화가 동장한다. 매 단원마다 삽화 

가 둥장하지는 않지만 그 수는 1， 2， 3，권에 각각 æ, 19, 22개가 실려 있올 

정도로18)， 평균 2개 단원 중 하나는 삽화가 제시될 정도이다. 삽화의 둥장 

은 국어 교과서가 단순히 글자만올 읽는 독본 위주의 성격에서 벗어나 그 

림이 글의 내용올 설명해 주고 그림올 통해 학습자의 이혜를 도울 수 있 

는 읽기 자료가 되었음올 의미한다. 삽화는 세밀화로서 제재의 내용을 단 

면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긴밀성올 높은 그림들로 이뤄져 있다. 1권 1장 

의 ‘學數’에 실린 삽회는 서당과는 다른 근대식 교실 모습올 보여주는데， 

책상 앞에 앉은 학생들의 모습이나 갓파 도포롤 쓴 교사가 칠판올 가리키 

며 수업하고 있는 장면은 인상적이다. 

18) 챔부한 액젤 자료 창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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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제목 설정에서 파격적인 일면이 엿보인다. 즉 한문 또는 한자어 

일색의 단원명에서 벗어나 구어체(언문일치형)의 한글로 표기된 단원 제 

목올 붙였다는 점이 그것이다. 구어체라는 것은 명사 상당어구가 아니라， 

절(節)이나 문장 형태의 제목올 자유롭게 붙이기 시작했다는 뜻이다. 짧 

게는 ‘東西南北이라(1권 4과)’와 같은 서술구문형도 있고， 길게는 ‘부엉이 

가비둘기의게우솜올보앗더라<1권 15과)’와 같은 주술구문의 문장올 단원 

명으로 셜정하기도 한다. 이러한 제목은 2권과 3권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 3권의 10과， ‘英祖朝게옵서據랄還給창신이익기’， 11과， ‘李時白이 

옷을뱃치지아니혼이의기’ 둥은 내용과 관련하여 한자어로 표현할 만한데 

도 피수식어 앞에 긴 수식어구를 둔 형태로 풀어 쓰고 있다. 물론 본문 내 

용에 있어서도 문체상의 변화를 확연히 알 수 있지만， 이러한 제목을 통 

해서도 근대적 글쓰기의 변화를 발견할 수 있다. 

셋째， 표기에서 한글 표기의 비중이 커졌다. 또한 본문의 행수가 작아 

지고 불규칙해졌다. 예를 들어 l권의 3과는 하나의 문장이 한 단원 구성 

하고 있는데， 이것이 3권까지 자주 둥장한다. 

넷째， 아직까지 띄어쓰기가 이뤄지지 않았지만， 낭독올 위한 휴지 표시 

가 있었음올 발견할 수 있다. 즉 마침표 점올 오른쪽 하단부에 찍어 낭독 

을 위한 휴지를 표시했는데， 대개 주부와 서술부를 구분하고 있는 듯한데， 

규칙적이지는 않다. 어쨌든 이러한 표시로 인해 낭독이나 음송법 또는 암 

송이 국어 학습법으로 여전히 중요했음을 추론해 볼 수 있다. 

다섯째， 문장마다 줄 바꿔쓰기를 해서， 문장 단위를 표시했다. 앞선 책 

들에서는 하나의 문장이 길기도 했지만 또 두세 개의 문장으로 문단을 

구분하였는데， 반해 문장마다 줄 바꿔쓰기를 하여 가독성올 높이는 효과 

를보이고 있다. 

여섯째， 문체면에서 살펴보면， 종결어미의 사용이 단원마다 다르게 쓰 

였다. 앞의 두 교과서에서는 성인이 된 인물의 일대기를 기술하는 단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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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게 서술 방식도 주체 높임올 사용하고 있고 그 내용에 있어서도 대단 

한 업적이나 인품올 묘사하는 방식으로 표현되어 있다. 그러나 이 교과서 

의 전기문에서는 일상인 또는 위인이라 할지라도 어린 시절의 일화를 중 

심으로 ‘이야기(서사)’ 형식으로 서술해 나가며 낮춤 형식인 해라체의 서 

술어미를 사용하여 초둥학교 정도의 학습자를 독자로 상정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따라서 표현 방식에 있어서도 『국민소학독본』과 대조하 

면 다음과 같은 서술상의 차이가 드러난다. 

’우리나라世宗大王게셔萬古의大聖A이시라A民의農事훌위흥샤農事 

集設이라향는冊올지어碩布흥시고뻐罪의樓醒흉물뼈j但히녀기사答背法올 

除창시고倫紀의網領을정흉사三網行實이라흥는冊올짧行항시고龍飛細天 

歌롤樓흉사祖宗의德을贊揚흉시고포雅樂올正흉시며포萬世에옳~frp;훌者는 

- (~國民小學讀本 第五課」 世宗大王紀事)

’金志學이란兒孩는손才操가잇는兒孩라봄올당흉야는연을민드러파니 

그연이날니기조코갑시 한故로1;";!1우잘팔니나志學이決斷코이돈올虛費치아 

니코혼돈두돈식모와셔마홈니二元이되앗더라. (Ir新訂尋常小學』 →卷 第十

四課 金志學)

또한 일반 설명문에서는 ‘하오이다. 하용나이다’와 같은 고문투를 사용 

하여 상대높엄(이)을 표현하고 있다. 

第→課 學敎 중에서 

生徒는白絲인가장훗조혼빗스로梁色되읍느이다 

일곱째， 학습 과제가 제시된 단원들이 었다. 즉 다른 모든 단원들은 셜 

명하거나 주장올 서술함으로써 끝올 맺고 있으나 2권 32과와 3권 ~)과는 

학습자에게 과제를 제시하는 식으로 단원이 끝난다. 특히 2권 32과， ‘生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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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일이라’는 ‘난회’라는 소녀와 동생 ‘문지신’의 대화체로 되어 있는데， 그 

대화 내용은 ‘우화’를 소개하면서 학습자가 그 우화 속에 나오는 문제를 

해결하도록 주문하고 있다. 즉 우화가 이야기의 기본 골격이지만， 정답은 

제시하지 않은 채， ‘(그 해결책을) 생각하압시다’로 끝맺고 있다. 최초의 

학습 과제 제시형 단원으로 분류할 수 었다. 또한 3권 æ과， ‘ 日本居留地

의地圖라’는， 표면적으로 서술자 ‘호경’이 동생 ‘호문’에게 지도를 그려서 

젤명하는 내용이나， 그 주제는 지도의 중요성에 대해 말한 암시적인 내용 

의 단원이다. 역시 텍스트 끝부분에 ‘차후에이법대로지도랄그려보압시다’ 

와 같이， 학습 과제를 제시함으로써 끝맺는다. 이들은 학생들에게 일종의 

학습 과제를 제시한 형태로 볼 수 있다. 

라. 교과서 내적 형식 : 제재 선정 기준 및 학습 수준과 학습 과제 

첫째Iï'신정심상소학』이 앞의 두 책에 비해， 제재의 형식이나 내용 면 

에서 유교적 성향올 벗어나 근대적인 모습을 띠게 되었는데， 그 경위는 

이 책의 서문에 나타나 있다. 

『신정심상소학』 서문 

學흉는者 l 전혀漢文만옳尙창야古룰學훌쁨아니라時勢훌혜아려國文올 

흉互흉야또한今도學흉야智識을널닐것시니我國의世宗大王게으셔창샤대世 

界各國은다國文은다國文이有흘야A民올開曉창되我國은흘노업다흥스特 

別히訓民正音을지으깐民間에廣布흉심은歸擺와與僅라도알고찌닷기쉬운 

緣故 l 라郞金萬國이交好하야文明의進步융기훌힘쁜즉敎育의一家가텀下 

의急務 l 라 (1)훨얘 日 本A補住員圖見훌와麻川松1c郞으로더부러小뽕 

의훌科書룰훌훌훌활~l天下萬國의文法괴時務의適用한者룰依擺흥야或 (2) 

物훌으로홈흩"f며행훌圖로形容흩야圖文을尙用홉온여러兒孫들을위션 

쩨닷기협고흔홈이오혜ilc쪼흉文으로進階융야훌育훌거시니므릇우리훌 

훌은園家의寶心으로敎育창섬올봄바다格動하고動圖좋야材器룰速成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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各國의形勢룰諸흉흥야뾰훌훌自主흥야我國의基없훌훌泰山과盤E갓치擔置융 

기룰日望흉노이다 建陽元年二月上漸

위의 인용문 (1)은 교과서 편찬과 집필에서 일본인 ‘高見훌와麻川松次 

郞’이 개입하였음올 말해 주고 있는데 이로 인해 일본의 소학 교과서를 

번역하거나 적어도 많이 참고했을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 따라서 앞 

서 분석한 『국민소학독본』이나 『소학독본』과 비교해 볼 때 근대적인 단 

원 구성 방식이 엿보이는 점이나 제재면에서 일본과 관련된 내용이 많다 

는 점둥은 모두 이와 관련하여 설명할 수 있다. 

둘째Ir신정심상소학』은 교과서 집필시 학습자의 수준올 어느 정도 고 

려한 편제였음을 추측할 수 었다. 인용문 (2)에서 ‘물상으로 비유하며 혹 

은 서화로 형용하여 국문올 숭상함은 여러 아해를 우선 깨닫기 쉽게 하고 

자 함으로 점차 한문으로 진계하여 교육할 것이대번역 : 필자주)’하였다. 

전술한 바와 같이， 이 교과서는 물상으로 비유하기 위해， 우화나 일화를 

많이 싣고 있으며， 서화로 형용하기 위해 최초로 삽화를 넣었다. 이러한 

것들은 ‘兒孩’， 즉 학습자의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한 배려라고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1권에서 3권으로 갈수록 한자 및 한지어가 조금씩 늘어나고 

다소 교훈성이 짙은 주제들로 구성되어 었다. 이는 인용문에서 ‘한문으로 

진계하여 교육’한다는 부분과 일맥상통한다. 이 교과서는 심상과용으로、 

당시의 소학교는 심상과 3년에 고둥과 2년과 3년이 있었는데， 고둥과의 

교재는 개발되지 않은 상태이다. 따라서 고동과는 보다 많은 한문이 동장 

할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총 8권으로 구성된 『초둥소학』 

(1!n))이 1권에서 8권으로 갈수록 한문이 많아져서 거의 순한문 교재로 

변화되어가는 것올 보면 잘 알 수 있다. 소학교 저학년용으로는 순한글 

표기의 글올 학습 제재로 삼꾀 고학년으로 갈수록 한문 중심의 글을 제 

재로 한다는 것은 이 당시 국어과교육에서 한문온 여전히 분화되지 못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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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v 식자{識者)의 의사소통 수단이 되었음올 알 수 있다. 

결과적으로는 국어과교육의 내용 요소나 수준이 교과서 체재에 잘 구 

현되지 못했지만， 편찬시 학습자의 인지발달 수준올 고려한 제재 선정 노 

력들이 실재했옴을 시사하고 있다. 

@Ii'初等小學.119)

가 발행시기 및 의의 

『초둥소학』은 19l>년 12월 æ일(광무십년시월)， 대한국민교육회에서 발 

간되었으며， 최초의 민간 단체에서 편찬한 교과서로 보통학교용이다. 전 

8권으로 구성되었으며， 다음해 학부에서 편찬된 『보통학교학도용 국어독 

본』보다 제재의 양이 많교 내용이 다양하며， 주제면에서 일본적인 것 또 

는 이국적인 것보다 우리의 자주적인 내용들이 많이 실렸다. 민간에서 편 

찬되었지만 우라말과 순한글 표기의 교재이며， 언문일치체 완성에 어느 

정도 다가선 수준이며， 단원 구성에 있어 체계적인 모습올 보인다는 점에 

서 국어교육의 교재의 모범이 될 만한 교과서이다. 총 8권으로 되어 있지 

만; 2권 1책으로 묶어 4책으로 장정하였다. 당시의 학제가 보통학교 4년으 

로 된 것올 감안한다면， 1년에 두 권의 교재를 학습하여 4년에 총 8권의 

교과서를 학습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를 통해 학년간의 연계성을 고려한 

편제 노력을 엿볼 수 있다. 

나.단원구성및주제 

앞서 살펴본 『신정심상소학-.. 0없7)이 발간된 지 9년간의 간격이 있지 

만， 학부에서 편찬된 것에 비해 그 성격이 자주척이고 민족적이며， 교재 

구성의 체제나 내용면에서 상당히 발전된 양상을 보인다. 이런 이유로1 

19) w초둥소훼의 저자는 金相萬， 高格相， 朱輪榮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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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에 따라서는 『초둥소학』올 최초의 근대식 교과서로 보기도 한다. 

첫째， 단원 구성면에서 볼 때Ii'초둥소학'.!1 1권의 체제는 독특하다" 1권 

을 보면， 보통학교에 입학하여 문자를 처음으로 익히게 되는 학습자를 배 

려한 흔적이 역력하다. 1변에서 22면까지 순우리말의 낱말을 순서대로 제 

시하여 기초 어휘 학습을 꾀하고 있다찌 또한 23면에서 æ면까지는 기본 

자모음절표로 구성되어 었다. 기본음절조합은 기본 자음 14개와 아래아 

(Q)를 포함한 단모음 11개와의 결합 뒤에 기본 자음과 ‘외/워’의 이중모음 

을 결합한 음절을 첨부하고 있다. 일반적으로는 기본음절표 다음에 기초 

어휘를 제시하는 것이 수순인 것 같지만， 순서가 바뀐 것은 큰 문제는 아 

니다. 단지 본문의 내용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말의 표기와 우리 문자에 

대한 결합 방식을 보여줬다는 것만으로도 기존의 책과는 다른 독특한 구 

성올 찾아 볼 수 있다. 본문에 제시된 단어들은 모두 순우리말이란 점도 

주지할사항이다. 

이와 같이， 음절 학습， 어휘 학습， 그리고 문장 학습으로 진행하도록 짜 

여져 있다. 문장 학습이 어느 정도 달성되면， 3권부터 서서히 문단 학습과 

한문 학습을 위주로 하기 위해 교과서의 체제도 변화해 나간다. 즉 하나 

의 단원은 문단 중심으로 단원을 구성하고 있고1 각 단원마다 한문이 많 

이 둥장하게 되었다. 

둘째， 역시 삽화가 많이 실려 있는데， 매 단원마다 반드시 1개 이상의 

삽화가 었다. 이 삽화들은 그림틀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교재의 바탕에 

배경 그림으로 깔린 것이 많교 크기도 『신정심상소학』에 비해 커졌으며， 

내용과의 관련성이 뛰어나다. 본문 시작하기 전， 어휘 학습 단계에 묘사 

20) 아세아출판사에서 나온 개화기교과서총서 6권에 『초둥소학』이 실려 있는데， }-2면 
이 누락되어 있다. 따라서 ‘「’으로 시작하는 낱말이 2-4개가 빠져 있올 것으로 추 

측된다. 이를 합하면 최소한 2ß개에서 42개의 기초 어휘가 제시되었올 것으로 생각 

된다. 



근대 계몽기 국어교과서 내척 구성 원리 탐색 311 

된 삽화들은 각 어휘들올 설명하는 것으로1 의미를 뭇하는 한재訓字)를 

같이 제시하기도 한다. 삽화는 자연스러우면서도 상세한 세밀화로 그려 

져 있으며 정감이 느껴진다. 삽화의그림은 상세하고， 정감있는 표정의 동 

식물과， 친근한 사물올 사실적으로 묘사한 것이 많다. 

셋째， 특히， 2권과 3권은 〈복습〉이라는 단원 내 학습 단계가 셜정되는 

데， 오늘날의 ‘학습활동’의 효시라고 할 만하다. 복습 란은 2권에 2개， 3권 

에 6개가 설정되어 있는데 앞의 『신정심상소학』에도 〈복습〉과 같은 학 

습 단계의 전신이 될 만한 형태21)를 찾아 볼 수 있다.<복습〉은 7차 교육 

과정 교파서의 〈보충 심화 단계〉와 비슷하다는인상을 준다. 그러나 학습 

문제를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확장된 문장 연습(serr따lCe 뼈)을 통하여 

문장 표현올 익히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에는 기본 문형과 2개의 문 

장올 하나로 만드는 복문 형성 연습이 이뤄지고 있다. 

다. 교과서 외적 형식 : 문체(표기， 문체， 어조， 문장 길이) 및 삽화， 글자체 

첫째， 표기 및 문체를 살펴보면， 1， 2권은 우리말파 순한글로 표기되다 

가 3권부터는 점차 한주국종체(국한혼용체)， 고문투로 변화해 가기 시작 

한다. 제 7권부터는 한문투가 심해지고 『신정심상소학』과 마찬가지로1 고 

학년으로 갈수록 한문어구가 많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것이 글의 가독성 

을 떨어뜨리고， 난이도를 높이는 기제가 되고 있다. 

문체면에서도 문어문체가 주로 표현되었지만 진술상에는 구어문체가 

혼합되어 있고1 특히 저학년용에는 언문일치체에 거의 가까운 현대문이다. 

둘째， 이 교과서부터 본격적으로 띄어쓰기가 시행되는데， 약간 불규칙 

적으로 시행된다. 즉 어절 구분이 명확하게 이뤄지지 않아서， 단어 간격 

마다 띄어쓰는 경향이 짙다. 즉 조사 단위도 려어쓰는 경우가 허다하다. 

21) W신정심상소학JJ 2권 32과 3권 aJ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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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띄어쓰가와는 별도록 여전히 낭독올 위한 휴지 표시를 위해 쉽표 

와 같이 생긴 점이 찍혀 있다. 

라. 교과서 내적 형식 : 단원 구성 단계， 학습 수준(제재 선정 기준) 및 

학습과제 안내 

이 교과서는 난이도에 따른 단원 채재의 학년별 배열올 통하여 학습 

수준을 고려하여 편찬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첫째， 학습 내용 요소의 제시 방식이 체계적이라는 인상올 주는 것은 1 

권과 2권 그리고 3권의 채제상의 변화 때문이다" 1권은 전체적으로 어휘 

학습과 간단한 단문 연습으로 이휘져 었다. 단문 연습에서는 하나의 사물 

명을 제시하고 그와 관련된 하나의 문장 표현만올 제시하고 있다. 그야말 

로 저학년 학생에게 알맞은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전체적으로 과{課) 표시 

가 없고 주변의 사물 이름을 어휘를 통해 익히고， 문장으로 표현해 보는 

것이 목적이다'， 2권으로 가면， 보다 추상적인 표현들이 둥장한다. ‘아참， 人

의신혜.R’ 퉁이 그것인데. 1권이 사물을 설명하는 문장이라면.2권은 감 

~.올 표현하는 문장들이 많다. 뿐만 아니라 어린 학생들이 바른 생활 습 

관을 지닐 수 있도록 계도하는 내용틀로 구성되어 있다， 1권과 2권의 각 

페이지 상단에는 그 단원의 주제나 그 단원명과 관련된 한자가 한 개씩 

제시되는데. 1권에서는 1음절짜리가 대부분이다가 2권으로 갈수록 2음절 

이상의 어휘들이 제시되는 것도 화습 수준을 고려한 흔적으로 보인다. 

둘뺑 단원 내용에 있어서도 고학년용 교과서로 갈수록 추상적이고1 개 

념적이고， 이념적인 성격올 드러낸다. 즉 저학년용의 경우， 우화， 수필 감 

상문， 수필 생활문 위주의 문종이 많은데， 이로 인해 그 내용도 홍미와 교 

훈을 담고 있는 동물 우화 과학 문명의 소개 및 바른 생활 습관의 계도 

둥이다. 그러나 고학년용인 5권 이상으로 갈수록 인물과 교훈성， 역사 의 

식， 외국 문명파 문화의 소개 둥 고차원척인 내용올 담고 있다. 단편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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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그 제목들만 살펴보면， 8권의 경우， ‘염급사당(소금과 사탕: 필자주)， 위 

생， 인체， 송상현 상업의 필요 인화， 정부， 삼학사의 충절， 實業자의 

덕의， 외국인의 交際， 우편과 전선， 태양과 태음， 화폐， 공공의 이익’ 퉁으 

로 당시 사회를 근대화하기에 필요한 사회 이념이나 상엽， 과학 퉁 필수 

지식 풍을 개념 셜명하고 있다. 

이 책은 비록 민간 단체에서 발간되었지만， 반년 뒤에 학부에서 발간한 

『普通學數學徒用國語讀本.n(1007년 2월)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l'국 

어독본』도 『초둥소학』과 마찬가지로， 8권으로 구성되었고(단 8책 장정)， 

학습 요소의 난이도에 따른 배열이나 한자어의 사용 빈도가 늘어가는 것 

이나， 언문일치체에서 경학 번역투의 고운체로 변화해나가는 것 둥 내용 

체제나 구성 면에서 비슷한 면이 많다. 그러나 『국어독본』이 학부에서 편 

찬되었기 때문에 일본인 참여관이 직접 개입했고， 따라서 일본식 교재를 

모방했으라라는 인상을 강하게 풍긴다. 여기서는 『국어독본』에 대한 분 

석은 생략하고， 민간 사립학교에서 만들어진 국어과H를 한 권 더 살펴보 

도록하겠다. 

(5)1i'高等小學讀本』

가. 발행시기 및 의의 

『고둥소학독붉은 1~년 11월껑) 사립학교인 휘문의숙 편집부에서 편 

찬， 인쇄된 것으로， 2권 2책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교과서는 근대계몽기 

중둥교육용 국어 교과서로 유일하게 남아있는 자료라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22) 2권은 2개월 후인， 1007년 1월에 벌간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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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단원구성및주제 

이 교과서의 단원 구성은 1권과 2권， 모두 45개 단원으로 편찬되었다. 

주제변에서도 1권과 2권이 유사하다. 1권에서는 애국 애족과 국가 의식의 

고취， 개인 생활과 공적 사희 생활 개선에의 계몽， 인물과 역사와 지혜 개 

발 둥을 위한 내용들이고) 2권의 내용도 거의 유사한 수준으로， 계몽， 문 

명 소개， 인간 의식， 인간 가치， 역사와 문화， 산업， 수양과 교훈에 관한 것 

들이다.잃) 

다. 교과서 외적 형식 : 문체(표기， 문체， 어조， 문장 길이) 및 삽화， 글자체 

교과서 내용의 외적 형식에 대해서는 문체， 문종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표기와 문체는 한주국종체(漢主國從體)의 고문투를 사용하고 있 

기 때문에 중요한 어휘는 모두 한자로 표기되고 조샤 어미와 같은 허사 

는 한글로 표기되어 있다. 하나의 문장은 그 길이가 보통 10행에서 16행 

으로 상당히 길기 때문에 만연체를 형성하고 었다， 뿐만 아니라， 종결어 

미 또한 ‘~훌지니래평서형)， -훌지어대명령형)， -한니라훌진져’와 

같이 경전 해석에서 주로 나타나는 고문어체(古文語體)를 보이고 있다. 

둘째， 문종은 소학교용과 같이 다양하지 않교 설명문과 논설문 위주로 

이루어져 었다. 감상적 수필 형식이나 비유와 상정올 통한 설명이나 묘 

사와 같은 진술 방법은 쓰이지 않는다. 따라서 소학교용 교재에서 혼히 

둥장하던 동물 우화의 이야기냐 대화 둥도 없다ij'신정심상소학』의 서문 

- ‘점차 또 漢文으로 진계하여 교육할 것이냐 - 에서 인용한 바와 같 

이， 고학년으로 올라갈수록 한문과 한자가 많아진다. 그리고 그에 따라 

자연스럽게 문체도 문어문체로 바뀌는 것이다. 이를 통해 개화기 교과서 

23) 이에 대해서는 첨부한 엑셀 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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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은 교재의 학습 수준올 고려하는 방편으로， 한자와 한문의 사용 빈도나 

유교 경전의 인용 빈도와 관련지으려는 경향이 있음올 짐작할 수 있다. 

주제나 어휘의 수준， 텍스트 구조의 복잡성 동으로 학습 제재/내용의 수 

준을 구분하는 것과 다르다. 

라. 교과서 내적 형식 : 단원 구성 단계 학습 수준(제재 선정 기준) 및 

학습과제 안내 

전체적으로 『고둥소학독본』의 단원내 구성 단계는 약 10년전에 발간된 

『신정심상소학 . .!I(U~m에 비해 별반 나아진 바가 없다. 오히려 ‘高等’ 『소학 

독본』이기 때문에， 중둥학교 수준에 맞추느라 1권부터 어려운 한자와 한 

문이 많이 둥장하교 주제변에서도 처음부터 교훈적이고 계도적인 내용 

이 동장한다 w신정심상소학』은 한글 자모표나 학습 어휘 목록과 같은 것 

이 제시되어 있는데， 그나마도 이 교과서에서는 제외되어 었다 w초둥소 

학 . .!I (1~)에서 동장했던 〈복습〉과 같은 단원 내 학습 단계는 이 책에서 

전혀 보이지 않고， 다시 ‘단순본문제시형’의 단원 구성으로 역행하는 듯한 

인상올준다. 

1권에서 2권의 학습 내용의 변화는 두드러지지 않는다. 즉 1권과 2권의 

난이도는 별 차이가 없이， 단지 『초동소학독본』에 비해 전체적으로 어려 

워진 정도이다. 

4) 국어 교과서의 시대적 혹징 및 의의 

이상으로 국어 교과서 각각의 형식 및 내용적 특색에 대해 살펴보았다. 

교과셔 개발은 1뼈년대 사립학교가 생겨나기 시작하던 시기에 교사에 의 

해 임의로 교재가 구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일종의 강의 노트 형태라고 

할 수 있는데， 개화 계몽 의식과 자주 독립 정신， 기독교 교리를 답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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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면 수준이나 학습순서와 관계없이 교재로 활용되다가 1915년 이후 난 

이도를 고려해 보는 정도였다. 일제에 의한 검인정제도가 생겨난 1007년 

이전까지는 정부 주도 교과서와 민간에 의한 교과서 발간이 꾸준히 이뤄 

지다가 이후 『고둥소학독본.11(1007년 1월)을 끝으로， 학부에서는 더 이상 

국어교과서를 발간하지 않고 다만 민간 단체나 개인에 의해 산발적이고 

비체계적으로 교과용 도서가 만들어지게 되었다. 당시의 국어교과서 발간 

을 전체적으로 조망하면， 주로 초둥교육용으로 만들어진 것이 대부분으로 

학제간 연계성이나， 학년간 혁습 내용간의 연관성도 전혀 고려하지 못한 

채 공급 시기에 맞춰 급하게 발간되었다. 예컨대 학부에서 만들어진 교과 

서만 보더라도 소학교용 발간에서 그칠 뿐 중둥학교급 교과서가 후속적 

으로 발간되지 않았으며 셜사 비슷한 이름으로 발간된 교과서24)라 할지 

라도 내적 형식면에서 연계성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아 하나의 질(族)로 

보기는 어렵다~25) 따라서 중둥학교 이상의 교과서들은 주로 몇몇 사립의 

숙과 기독교계 학파 민간 교육단체에 속한 개인들의 저술에 와존했으며， 

학부는 초둥학교의 각과 교재 편찬에도 버거운 실정이었다. 

뿐만 아니라， 교과서의 내용과 형식 변에서 초기와 중기는 국자 • 국문 

전용을 지향핸 교채를 개발}다가 말기에 와서 반개혁적인 성향으로 

롤아서게 된다. 즉 학부 발간 교과서만 보더라도 글자체가 통일되지 못하 

였고， 글의 표현에 있어서도 우리말과 한자와의 어울렴이 매우 어색한 문 

24) r국민소학독본~(1æ>)이 소학교용이라면고풍소학독본J(l없H9J7)O] 중퉁학교용 

정도라할수 있다. 

25) 구한말 교과서의 사정은 국가가 재작 공급하기에 앞서 민간에서 개인 또는 사학기 

관이 자체로 생산해서 사용한 일이 허다하며， 갑오개혁 이후 학부에서 거액의 차관 

올 들여와 상당량의 교재률 공급했으나 전체률 충당하지 못하고 거의가 개인 저술 

의 공인제 또는 검인정식 교파서로 편찬되기에 이르른다. 이보다는 민간 단체나 각 

급 학교 자체가 현찬 발행하는 준공인제 방식의 출판 공급상올 보여주고 있대박붕 

배. 1않7 :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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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들올 사용하고 있으며， 문장의 유형도 단조로워서 문장 표현 학습이나 

문장 구성 학습이나 정서 순화는 전연 배려되지 않은 내용들이었다. 그러 

다보니 교육과정인 ‘교칙대강’과 교과서와는 별개로 인식되었고1 학습자 

나 혁슐 현장과도 유리되어 있었다. 이 당시의 교과서는 독해력이나 문장 

력 개발올 위한 것이 아니라， 교훈파 상식이 될 만한 지식을 소개， 전달하 

는수준이었다. 

이렇듯 어려운 상황 속애서도 당시 국어 교과서 발간은 근대적 공교육 

올 실현하고자， 학부와 민간 차원에서 수많은 시행착오률 겪으면서 끊임 

없이 노력한 과정을 보여준다. 위의 개별적인 분석 결과， 교과서 발간에 

기저한 국어교육에 대한 철학적 관점과 교육적 지향점올 몇 가지 추측해 

볼 수 있는데， 그 의의와 비판점올 몇 가지 정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어 교과는 초기에는 내용 교과적 성격이 강했으나， 후기로 갈 

수록 國文字를 익히기 위한 의사소통의 도구 교과적 성격이 강하게 드러 

남올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국민소학독본』과 『신정심상소학』의 내용을 

비교하면 알 수 있듯이，쟁) 국어 교과서는 처음에는 유교 경전 중심의 내 

용이었다가 점차로 실업 생물 우화 일반 상식 둥의 제재나 일상 생활에 

서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소재를 단순히 소개하는 내용으로 변화되어 간 

다. 이는 제 3차 관제기에 나옹 『고둥소학독본』의 저학년용과 고학년용올 

비교하면 더 쉽게 알 수 있다. 즉 초기에는 인간 덕성올 함양시키기 위한 

26) 이 둘의 목차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국민소학독본J 大朝蘇園， 廣智識， 漢陽， 我家， 世宗大王紀훌， 商事及交易， 植物

훌化 

『신정심상소학」 권1 : 學校， 짧빼， 훌， 四大門과빗四小門， 東西南北이라， 時， 馬와 

牛라， 農工商， 曉，!U， 苦는 쫓의 種이라， 훌， 입은혼아이라， 金志學， 부영이가비둘 

기의게우슴올보앗더라， 食物， 취의이억기， Q들되는者의道， 正直혼兒孩， 홉心잇는 
개라， 和陸혼家卷(-)， 和睡혼家卷(二)， 홉愈은그몸올亡홈이라， 손가락꽂이라， 濟훌 

융게좋라， 爛괴飛娘의이<;11기라， 조고마혼후이라， 我國， 가마귀와여호의이아기라， 

蘭홈田 蘭홈田 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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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을 학습하교 암기하는 중세 어푼교육의 영향이 강했다가 후기로 갈 

수록 언문일치의 의사소통 훈련올 위한 국어 교재로 변모해나가는 모습 

을보여준다. 

둘째， 교육과정에 해당송}는 문서인， 소학교 및 보통학교의 ‘교칙대강f교 

칙/규칙’에는 학년 구분에 따른 학습 내용이 명시적으로 제시되어 있지 않 

아서， 교과서도 외관상 학년 구분이 없지만n"국민소학독본』 단권이 당시 

4년제 소학교용으로 쓰였다가 학부에서 발간된 『신정심상소학』이 3권으로 

늘어나고 『초둥소학』이 8권으로 발간되면서， 점차 학년에 따른 교육 내용 

의 구분이 교재를 통해 실현될 수 있게 되었다. 비록 각 권마다 내용 수준 

이나 난이도 동에서 체계적인 학년별 차이가 나지 않지만， 비체계적인 가 

운데서도 나름대로의 학년별 교재 개발올 시도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셋째， 위의 첫째와도 관련되지만， 이렇듯 근대적 공교육의 ‘국문’ 교과 

는 표면적으로는 ‘한글로 표기된 국문올 강독하는 것’이 주된 활동이었음 

올 알 수 있다. 그러나 당시의 ‘국문 본위’의 어문 정책올 국가적 차원에 

서 칙령으로 발표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국한문 중심의 언문일치 정책 

올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강독’ 중심으로 이뤄지는 ‘국문’ 

교과라 할지라도 그 자체만으로 중요한 교과적 중요성올 띤다고 볼 수 있 

다. 즉 언문일치라논 것은 궁극적으로는 ‘의사소통의 원활한 표현과 이해’ 

활동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넷째， 갑오경장 직후의 어문 교과서를 보면， 발행 기관의 교재 개발 연 

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형식과 내용 변에서 다소 혼란스 

러운 면이 많이 보인다. 대표적인 예로는 문장이 거의 전부가 문어체 고 

문투에다 어려운 한자어구가 많이 쓰이고， 띄어쓰기 대신에 그 자리에 쉽 

표(혹은 동그라미 점으로 표시)를 찍거나， 한 책 내에서도 철자가 통일되 

지 않은 듯한 인상올 준다. 텍스트 유형(예컨대， 장르 개념)이나 텍스트 

구조(예컨대， 서-본-결)와 같은 글의 형식에 대한 의식이 있었다기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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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 의식을 고취하거나， 근대화나 개화 계몽적 의미， 운장기교 차훤의 

수사법 제시， 주제 중심의 단원올 구성하고 있다. 단지 저학년과 고학년 

올 구별할 수 있는 기준온 한자의 사용에 따른 문체의 변화에서 짐작할 

수 있올 따름이다. 따라서 초기의 ‘독서/국문/국어’ 교과의 교육 내용은 어 

떤 의도나 계획에 의해 체계적으로 구성되었다기보다는 그야말로 ‘한글’ 

로 표기된 근대적 내용의 신식 텍스트를 얽기 위한 ‘읽기 자료들의 목록’ 

즉， 독본류 그 자체였다고 할 수 었다. 어떤 교육 내용의 구분 하에 단원 

이 구성되거나， 제재가 선정되었다기 보다는 언문일치체의 연습을 위한 

강독 교재의 성격이 강하였다. 

뿐만 아니라， 당연한 결과이겠지만， 오늘날의 교과서가 교수학습 과정 

에 따라 〈도입-원랙슐적용학습껍)-정리 및 심화 혁짧)>의 네 단계로 

구성되어 있는 것과 비교해 볼 때， 아직도 단원 구성 및 체제에 대한 인식 

이 싹트지 못했음을 알 수 있다. 

다섯째， 교재의 학습 수준을 고려하는 방편으로1 한자와 한문의 사용 

빈도나 유교 경전의 인용 빈도와 관련지으려는 경향이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즉 고학년으로 갈수록 한자와 한문의 사용이 많아지는 현상은 오늘 

날 주제의 추상성 개념성이나 어휘의 수준， 텍스트 구조의 복잡성 둥으로 

학습 제재의 수준을 구분하는 것과 다르다. 

여섯째， 교과서를 통해 유추할 수 있는 국어과교육은 한마디로， 당시의 

국문보급 운동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아 국문을 보급하는 것을 주된 목적 

으로 삼으면서， 계몽과 정신 교육을 결부한 포괄적인 민족교육이라 할 수 

있다. 국어 교과서의 단원 제재들의 내용올 주제별로 살펴보면， 순수하게 

국문이나 국자와 관련된 단원에서부터 수신도덕 뿐만 아니라， 농업， 광업， 

산업， 지리， 역사{국샤 서양사와 동양A}) 및 생물， 화학， 지구과학과 같은 

2:l) 학습자 중심의 학습활동 단계 
28) 학업 성취도 점검 및 보충 • 심화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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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과 학문의 ‘내용적 지식’을 포괄하는 ‘교과 통합적’ 성격을 띠고 있다. 이 

러한 교과서 내용들은 오늘날파 같이 다양한 제재들올 통해서 방법적 원 

리를 학습하는 의도가 아니라， 그야말로 국어 시간에 제재의 내용 그 자체 

를 학습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문종이나 택스트 유형에 있어서도 일상 대 

화와 연설식 논설문， 시가와 우화 및 일화를 담은 수필 둥 말하기 • 듣기， 

읽기， 문학 영역이 혼합된 ‘영역 통합적’ 성격올 띠고 있다고 할 수 있다. 

3. 맺음말및 제언 

이상으로 근대계몽기 교과서의 특정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보았다Iï'國 

民小學讀本』， 『小學讀本.a(학부편)， Iï'新訂尋常小學』는 서론에서 제기한 

시기 구분 중에 제 1차 관제기 때의 소학교용 국어 교과서이고Iï'初等小 

學』， 『高等小學讀本」은 제 2차 관제기 때의 보통학교 국어교과서이다. 

이러한 몇 권의 교파서를 분석하였다고 해서， 근대계몽기 국어교육을 

전체적으로 재구하는 데에는 무리가 따를 것이다. 따라서 다른 근대 국어 

교과서 또한 면밀히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쁜만 아니라， 직접적인 자료 

를 발굴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학술 서적， 연구자 또는 조선총독부의 ‘교과 

서 편집휘보’와 일본 문부성의 ‘국정교과서 편찬취의서’ 동의 자료에서 도 

서 목록을 조샤 발굴하는 작업이 추가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다른 연구 

영역， 즉 국어교육정책 분야와 국어교육연구 분야와의 연계하에 공동 작 

업올 모색해 볼 수도 있다.29) 

29) 구한말의 판보 외에도 조선총독부의 판 . .lï!., 일본의 관북 한국 및 일본의 국회도서관 
자료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고 일본의 교과서 연구센터의 도서관 및 일본 동서문고 

의 교과용도서 목록(채1， 2, 3권)， 근대 일본 교과서 총셜 목록편 둥을 통해서도 당 
시의 교과용 도서 목록의 실물 확인 작업이 필요하리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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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Stract 

A Study on the Korean Textbooks of the time of 

enlìghtenment 

}애따 버's-J대YJ 

The aim of this P8IØ is to ifXlUIY 며I뼈미es of 따1ef' constructioo of Korean 

textbooks in the tiJre of enlightenrrent This study is related to curriculum of 

kα없n Ian맹age 없ucatioo in pre-mx:Iem tirres. Through this general s따vey frun 

the tiJre of enli따뼈urent， 때101e aSJlrtS of 뼈æn 1ar핑뻐ge 어ucation in the 

predæ.essor of m:x:뼈n 때11 be reconstruc뼈 futhe 마re of enlight:enrmJ.t, Korean 

없books are 떠뼈 ‘llik1:xJn’, ‘K뻐run’， 빼ch rr짧1 ‘R뼈ing’， ‘없없n’ or 

‘Kor얹1 때핑뻐ge’. Kor얹n 없었books 양lOW tl뻐r fea따'e5 that 따ltents of 

subjects are m:x:빼stic， but i잉 style is not mX:Iem, 뼈r없 l앉ter--driven style, 

without 때lsideration of school leVi어 orstuφ， level of lar핑뻐ge 뼈κatiα1 fu this 

마re， macro goals of 없없1 1때U맹e 뼈lcation 없 toleam 뼈 U않 kαæn 

le뼈'8. And so Ko짧1 textbooks have comrrnmicative constructiα1때뼈때es. 

n뼈r subja::ts are changed to data r하ative witl1 r없1 li찌ng. Accotùir핑 to this 

argurrmt， kor없n language 때.tcation in ~m:X:Iem 마res ∞rrε in pr여ucts of its 

hard WIαktomαlemization 

[없r word] 없æn 1ì얹tlxαs， curricultml, m:x:빼zation， ‘뻐dX)I).(Rt빼ng)’， 

‘&뼈run(Kor많n)’ 


